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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현대차 순수 전기차 ‘코나 일렉트릭‘ 시승기

현대차 코나 EV는 고효율 구동모터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거리 406km를 확보했고,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 첨단 능동안전기술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도 높였다. 사진제공｜현대차

이제 누구나 마음 편하게 전기차를 구
입해도 되는 시기가 온 것일까. 물론 충
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
다. 하지만 순수 전기 SUV인 현대차 ‘코
나 EV’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, 내연기관
차량과 충분한 경쟁을 할 수준에 이르렀
다고 보여진다.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왕
복 180km 구간에서 코나 EV의 매력을
살펴봤다.

뀫1회 충전 주행거리 406km, 연비운전시500km 이상도 가능
코나 EV의 최대 매력은 압도적인 1회

충전 주행가능거리(406km)다. 시승을
통해 실제로 체험한 주행 가능거리는 이
보다 훨씬 길었다. 코나 EV의 공인연비
는 5.6km/kwh. 출발 후 목적지까지
90km 구간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

을 때는 5.9km/kwh, 돌아오는 90km
구간에서 에코 모드와 에코 플러스 모드
를 고루 사용하며 연비 운전을 했을 때
는 7.2km/kwh 의 연비를 기록했다.

기존전기차들이에어컨을틀고고속주
행을 하는 순간 주행가능거리가 확 줄어
드는 느낌이라면, 코나 EV는 큰 기복 없

이주행가능거리를유지하는것이인상적
이었다. 출발할 때트립 컴퓨터 상에표시
된 주행가능거리는 479km, 왕복 180km
주행 후 남은 주행 가능거리는 320km를
기록했다. 기대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이
며, 연비 운전시 1회 충전으로 500km 이
상주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.

에코모드와 에코플러스 모드를 사용
하면 최고 속도가 각각 100km와 90km
로 제한되는데 대신 주행 가능거리는 그
만큼 더 늘어난다. 트립컴퓨터를 통해
얼마나 경제적인 운전을 했는지, 이를
통해 얼마를 더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
할 수 있다. 효율적인 운전으로 주행가
능거리를 늘려가는 것도 전기차를 운전
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

뀫강력한 파워, 충실한 첨단 편의 사양
코나 EV의 또 다른 장점은 넘치는 파

워다. 디젤 2.0 엔진 수준의 최고출력
(204마력)과 최대토크(40.3kg·m)를 갖
춰 스포츠 드라이빙도 충분히 가능하다.
제로백이 7.2초로 꽤 빠른 편이다. 스포

츠모드로 고속 주행을 해도 주행가능거
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.

충실한 편의 사양도 코나 EV를 돋보
이게 하는 요소다. 고속도로 주행보조
(HDA), 차로 유지 보조(LFA) 등 반자율
주행이 가능한 첨단 사양을 갖추었다.

다만 주행 감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
도 있었다. 모든 전기차는 감속과 브레
이크 작동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
주행가능거리를 늘려주는 회생제동 시
스템을 갖추고 있다. 코나 EV 역시 회생
제동단계를 패들쉬프트를 통해 3단계로
조절할 수 있다. 단계가 높을수록 더 많
은 에너지를 회수해 주행거리를 늘려주
지만,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브
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속도가 확 줄어
장거리 주행시 피로감이 느껴진다. 이는
모든 전기차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.

코나 일렉트릭 64kWh 모델의 가격은
전기차 세제혜택 후 4650만원∼4850만
원이며,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으면
2950만원∼31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
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1회 충전에 406km…주행거리걱정은그만!
고효율구동모터·고용량배터리탑재
주행보조·차로유지등최첨단사양도
세제혜택+보조금 2900만원대가능

쌍용자동차가
나만의 개성을
표현할 수 있는
신규 커스터마
이징 디자인 아

이템과 외관 컬러를 추가한 2019 티볼리(티
볼리 아머·에어·사진)를 2일 선보였다. 우
선디자인적으로는새로운스타일의16인치
알로이휠과크롬몰딩을신규적용한리어범
퍼가 가장 눈에 띈다. 후드와 펜더, 도어 가
니시 부분의 신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을
추가해 ‘나만의티볼리’를만들수있는자유
도가 한층 높아졌다. 외관 컬러로는 경쾌한
느낌의 ‘오렌지 팝’과 세련된 ‘실키 화이트
펄’ 컬러가추가됐다.편의사양도강화됐다.
키를 소지하고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
동으로 도어가 잠기는 오토클로징 도어, 소
비자선호도가높은부츠타입변속레버, 5∼
30km/h 범위에서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
경사로저속주행장치(HDC) 등을 적용해 편
의성과오프로드주행성능을끌어올렸다.

기아자동차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을
위한 특별 할인 행사인 ‘힘내라 대한민국 캠
페인’을 실시한다. 8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
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승용·RV 전 차종
구매시 20만원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
또한한가위페스타특별혜택과중복적용이
가능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9월 모닝을 구매
할 경우 최대 90만원, K5를 구매할 경우 최
대158만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.

원성열기자

맞춤제작 강화 ‘2019 티볼리’ 출시

기아차 ‘힘내라 대한민국’ 캠페인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
